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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, 목조건축 활성화로 탄소중립 
앞장…목재 고부가가치 창출 확대 할것

- 2025년 목재산업단체 간담회 개최

  산림청(청장 임상섭)은 대전광역시 케이더블유(KW) 컨벤션에서 24개 목

재산업 관련 협회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, 국내 목재산업의 

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.

 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

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

  현재 국내 목재산업은 연 매출 48조 원, 종사자 17만여 명 규모로 성장

하고 있으며,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친환

경·탄소중립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.

  특히, 국산목재제품(HWP, Harvested Wood Product)은 탄소 저장량이 

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(NDC,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에 반

영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.

 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공공 주도의 목조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

나간다는 방침이다. 2022년부터 추진해 온 ‘목조건축 실연사업’ 및 ‘친환경 

목조전망대 조성사업’은 기존 13개소에 더해 2025년까지 신규 12개소를 

추가 조성하고,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총 1,56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

입할 계획이다.

  임상섭 산림청장은 “국산 목재를 활용하는 것이 곧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

중요한 방법”이라며, “목재산업계와 협력해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

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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